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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옥한 토지, 경관 이용해 최고 관광마을 만들 것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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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 마을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다음으로 토지가 비옥한 걸로 유명합니다. ‘제일강정, 제이수원’이

라는 말이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.”  

 

양성효 수원리장은 “1970년대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지정리가 이뤄진 데에는 드넓은 평지가 

있고 토질도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 

 

양 이장에 따르면 제주 일주도로 포장사업 당시 공사에 쓰인 자갈의 30% 이상이 속칭 구름드르

‘라 불리는 마을 경지정리 지역에서 나온 자갈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.  

 

양 이장은 “경지정리 이후 다른 마을보타 기계화 작업을 일찍 도입할 수 있었다”며 “지금도 양배



 

추, 브로콜리, 콜라비, 비트, 쪽파 등 다양한 밭작물을 타 지역보다 한결 수월하게 재배하고 있다”

고 설명했다.  

 

양 이장은 “지난해 마을 앞바다에 지정된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

뤄지면 해상풍력발전기에 야광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”이라며 “마을기

업인 ‘올레바당 체험마을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 도내 서부지역 최고의 관광마을이 될 날도 멀

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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